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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핵심 정리   인도의 역사 개관

시대
시대 특징

정치·경제 사회·문화

고대 문명

① 인더스 강 유역

 : 드라비다 족, 하라파･모헨조다로

 : 아리아인의 문명 파괴

Ÿ 상형문자 사용, 계획 도시(도로･공중목욕탕)

Ÿ 신전, 하라파 인장･일각수 인장

Ÿ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

② 갠지스 강 유역으로 아리아인 남하

 : 철기, 브라만교(다신교), 베다, 카스트 제도

Ÿ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성장(BC. 7C)

 : 우파니샤드 철학, 자이나교･불교 등장

마우리아 왕조

Ÿ 알렉산드로스의 침입(BC. 326)

Ÿ 최초 통일 왕조, 찬드라굽타 마우리아

Ÿ 아소카왕(재위 BC. 270 ~ BC. 230)

 : 전성기, 칼링가 정복, 산치 대탑 건립

Ÿ 스투파 제작, 무(無)불상 시대

Ÿ 아소카 왕의 석주(돌기둥)

Ÿ 상좌부 불교(소승 불교･남방 불교) 발달

Ÿ 동남아시아에 불교 전파

쿠샨 왕조
∙ 카니슈카 왕(재위 128 ~ 151)

∙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

Ÿ 대중부 불교(대승 불교･북방 불교)

Ÿ 불경 결집, 간다라 양식(헬레니즘의 영향)

굽타 왕조

Ÿ 찬드라굽타 1세의 건국(320)

Ÿ 찬드라굽타 2세(재위 380 ~ 415)

 : 북인도 통일, 중앙 집권 체제 강화

Ÿ 동서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

Ÿ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 

Ÿ 고전 문화의 황금기 

 : 힌두교 창시와 왕조의 지원, 마누 법전
 : 산스크리트 문학(사쿤탈라, 메가두타)
 : 굽타 양식(아잔타 석굴, 인도 고유 불상)

Ÿ 영(0)의 개념, 10진법 사용, 원주율, 지동설

이슬람교 확산

Ÿ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진출(8C)

Ÿ 가즈니･구르 왕조(10 ~ 13C)

Ÿ 델리 술탄 5왕조(1205 ~ 1526)

Ÿ 쿠트브 미나르(아이바크 왕조, 승전탑, 델리)

Ÿ 힌두교에 대해 관용적 태도 ⤏ 이슬람교 개종

Ÿ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

무굴 제국

Ÿ 바부르(티무르 후손)의 건국(1526)

Ÿ 아크바르 대제(❸, 재위 1556 ~ 1605)

 : 지즈야 폐지,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

Ÿ 아우랑제브(❺, 재위 1627 ~ 1658)

 : 최대 영토, 지즈야 부활, 이슬람 우대 정책

Ÿ 마라타 동맹(1720 ~ 1818), 시크교도의 반란

Ÿ 인도양 무역 발달

 : 면직물, 견직물, 향신료 등 수출

Ÿ 인도･이슬람 문화의 융합 

 : 시크교, 황금 사원(암리차르)

 : 타지마할 묘당(아그라)

 : 우르두어(일상어)･페르시아어(공용어)

민족 운동

Ÿ 영국의 인도 지배와 반영 민족 운동

 ① 동인도회사 설립(1600)

 ② 플라시 전투(1757) : 영국 ó 프랑스, 벵골 지방 독점권 확보, 인도통치법 제정(1773)

 ③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(1828) : 람 모한 로이 주도, 힌두 교리로의 복귀 주장, 사회 개혁 운동

 ④ 세포이 항쟁(1857 ~ 1859) : 무굴 제국亡, 인도 통치 개선법(1858), 영국령 인도 제국(1877)

 ⑤ 인도국민회의(1885), 벵골분할령(1905 ~ 1911), 콜카타 대회(스와라지･스와데시, 1906)

Ÿ 제1차 세계 대전(1914 ~ 1918) 중 자치권을 조건으로 영국에 협력했으나 영국의 약속 불이행

 ① 롤럿법 제정(1919) ó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⤏ 암리차르 사건 발생(1919. 4月)

 ② 사이먼 위원회 파견(신인도 통치법 제정을 위해 파견된 위원회, Simon Commission, 1927)

 ③ 인도 독립 동맹 결성(네루, 1928･1929) ⤏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저항

 ④ 영국의 소금법 제정 ó 간디의 소금 대행진(1930)

 ⑤ 신인도 통치법(1935) 제정 ⤏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인도인의 자치 허용

Ÿ 인도의 독립과 분열

 ① 독립(1947. 8. 15) 이후 민족적･종교적 대립 격화

 ②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으로,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

 ③ 파키스탄의 동･서 분리 ⤏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(1971)

 ④ 영국 자치령으로 독립한 실론은 국호를 ‘스리랑카 공화국’으로 변경(1972)


